
인 사 말

  종정예하의 덕화를 존경하며, 원로스님께서 전해주시는 고견과 공덕을 
바탕으로, 종단 운영에 면밀함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도들은 새롭게 모시는 원로회의 의장스님을 예경하여 참마음으
로 모시고, 지혜의 가르침을 종단운영의 올곧은 지남으로 여기도록 하겠
습니다.

  또한 오늘은 새롭게 원로의원이 되신 스님들께서 처음으로 함께하시게 
되었습니다. 일생의 수행정진 동안 산중의 사표로서 수범하신 덕화는 물
론, 종단의 중요 소임과 종단 역사의 대소사에도 한결같이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거듭 축하의 마음을 드리며, 넓고 깊은 공덕을 이어 그동안 종단이 이
루어 온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 열어나갈 불교중흥의 백년을 
위해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어떤 자리에서건 주인다운 삶으로 정진하여 종단의 
근본을 더욱 튼튼히 하며, 시대에 따르는 전법활동의 참신함과 변화를 
통해 종단 소임자들이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시대와 사회가 원하는 만큼 사회와 이웃을 향한 다양한 실천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잘 점검하여,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성취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원로스님의 고견과 격려를 소중히 경청하고 소임자들은 최
선의 노력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원로스님의 근념에 감사드리며 더워가는 



날씨에 건강과 청안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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